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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신  동시 에 재진 하는 것  한 미  가진다. 엇보다 재취업  신  삶에 새 운 신감

 갖게 고 신건강  향상하는 계 가  것 다. 또한 는 신  본  용  통해 재  담  감 할 수 

는   것 다. 런 시각에  본 연 는 신  심리 본  재취업 지에 어 한 향 계가 는지

 탐색하고  계 었다.  해, 본 연 는 시에 거주하고 는 신  퇴시  후한 남  270

 상  사  실시하 다.  한 결과 다 과 같다. ①신  수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계가 었다. 런 에  신  재취업  하  해 신 에게 합한 직  

개 과 어 훈 프 그램  체계  운 할 필 가 다. ②신  심리 본  재취업 지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신  재취업  고양하  해 는 신에 한 신감, 직  보  득하  

한 극  , 사  트워크  하 는 가 매우 하다.

주 어 : 신 , 심리 본, 재취업 지, 능감, 탄

Abstract  It is important meaning that the middle ages are to reenter the labor market. The middle age’s 

reemployment give an opportunity to provide mental health improvement and to get self-confidence 

in their life. If governments make full use of the middle age’s capital, it bring about. having a good 

opportunity to reduce finance burden.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to design for investigating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Thus, this study has 

conducted the survey on a random sample of the middle age who has lived in Uijeongbu cities. The 

findings are the follows. ① The middle age’s educational level has positive relationship to 

reemployment will. To this, in order to revitalize the reemployment, we have to develop suitable 

occupational category and to operate educational program systematically. ②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an effect on reemployment will positively. In this respect, in order to improve 

the middle age’s reemployment we need to energize self-esteem, the effort of obtaining reemployment 

information, and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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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고  1970  3.1%에  지  

가하여 2017  13.8%  고  사 (ageing society)

에 해당하지만, 2020 에는 15.7%  고 사 (aged 

society), 2030 에는 24.3%  고 사 (hyper aged 

society)   1296만  가할 것  견

하고 다. 러한 가  해 80  상  후  

는 2017  153만 (  3.0%)에  2030  299만 

(  5.7%)  가 할 것  상 다[1]. 또한 우

리나라 민  수  2015   82.1  

 수 지만, 동  한 간  한 ‘건강수 ’ 73.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약 9

 격차가 다. 수  는 2030 에 여  90.8 , 남

 84.1  계 고 수  늘어날 것  상 다[2].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퇴연  56  OECD 

가들  평균 65 에 비해 낮아 퇴직후에도 경  

여건과 퇴직 후 삶에 한 미 책 등  재취업  고

해야만 한다. 에  45  상  근  상

 한 사에 도  68.6%가 재취업  망하는 것

 나타났다[3].  같  상 에  과거에 비해 심리

 건강하고 찬 신  삶  미  가  

고하  한 재취업 가 매우 하다[4].1)

욱  근 동시  연  에 비

 퇴가 가하  퇴  충  비하지 못하는 

상  생하고 다. 한 고  는 후 득 

에  가한 수 만큼 충 한 후 득  비

하지 못하는 수리스크(longevity risk)  야 하고 

다. 런 맥락에  우리나라  민연 도  미

숙과 사 연 (퇴직연 , 개 연 )시  비  등 

후 비가 한 상  맞 하고 다. 그래  건강수  

연 과 어  경  상태  개 하  한 재취

업 가 시 한 안  고 다. 

에  본 연 는 신  재취업하고  하는 지

에 어 한 향  하게 어 는지  검

하고  한다.  통해 신  재취업과 한 책

계에 시사  주고  한다.

1) Chosun Daily New(2015.2.3) suggested the middle age 

from 60 to 75 years old had sought the different life 

styles compared on the elderly. However, senior 

citizen means over 65 years old people, and 

retirement age is usually related to the law. Thus, 

retirement age is different from job situations.

2.  경

2.1 심리 본

직행태  심리 본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에  도 었 ,  야에  

지  연 고 다. 러한 심리학  가  가

 는 삶  엇 가에 한 것  과학  연 하

는 것 다. 에 심리학  약 과 역 능보다 강 에 

어 , 감사, 용 , 겸  3가지 심리  주

에 심  가진다.

특  심리 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원  강  지향하고, 업 에  과

향상에 여한다. 또한 심리 본  원 달과 

과 리  향  미 는  근 다. 에 심

리 본  각 개 들  강 과 미 과 재  향상에 

 맞 고, 그것  개 하고 하  에  

직행동 개 과 신감 향상에 여한다[5].

에 Luthans과 동료학 들  심리 체는 직

업고용, 심리  안 (psychological well-being), 지 , 

용 , 용  같   개  포함한다고 지 한다

[6]. 또한 Chen과 Lim에 하 , 심리 본  고용

가능 (employability)에  향  미 다[7]. 

  심리 본  새 운 직업  수행하는  신

 술과 능 에 해 신하는  여한다. 또한 재고

용 에 해 낙  견해  가지 , 재고용목  

취하는 통 (pathways)  견하는  여한다. 

도 심리 본  재  미래  공에 한  

믿  해하고, 심리 본  결 , 역량   

상사  신뢰에  상 계가 었다고 하고 다[8].

 같  에  본 연 에  심리 본 란 각 

개  직생 에 심과 미래에 한 낙  망

 가지게 하는 합   본  해하고  

한다. 또한 Stajikove도 심리 본  능감, 망, 

탄 (resiliency), 낙 주 (optimism)  통해 주어진 목

 달 할 수 다는  믿  규 하고 다[9].

러한 견해에 하여 많  학 들도 심리 본

 지  4가지 하 변수  능감, 복원 , 낙

주 , 망  용하고 다[6, 10, 11, 12]. 에 

심리 본  통합   단 지  용하 도 한다[8].

2.2 재취업 지

재취업 란 주 리에  퇴직, 퇴,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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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직에  취업 동  통해 경 동에 참여하는 상

태  미한다. 에  재취업 지는 취업하고  하는 

망  갖고, 취업  찾는 동에 극  참여하

는  해할 수 다. 또한 재취업에 한  

개  재하지 않 , 각 연 마다 연 목 에 맞

어 다양하게 사용하고 다. 재취업  퇴  연결시켜 

할 경우 고  재취업  신  랫동안 근 했

 리에  동 동  마감하는 과 에  생한다. 

퇴직 란  고용상태  어  직 에  러나 

그 직 에  역할수행  단하게  상  미

한다. 에 퇴  재취업과 하여 퇴  개 보다 

퇴직  개  하다는 주 도 다{13}.

런 미에  본 연 는 라진  연  [14] 

신  재취업  청·  실업 또는 동시  

에 해 실직 후 다시 동시 에 진 하는 것과는 

다 게 주  리(career job)에   또는 퇴

직한 후  사에 하여 돈   한 고용

동  하는 것  하고  한다. 

2.3 행연 검  가

2.3.1 신 과 재취업 지  행연  

신 에 는 삶  변 에 한 탐색과 어 

내재  만 과 역할상실  료에 한 극  태

도  재취업 지에 하여 다 과 같  행연 가 진

행 었다.

첫째, 신 과 한 행연  살펴보 , 지숭

 신  삶  변 에 하는 과 에  생하는 

스트 스에 한 연 에 어 신  500  상  

한 에  스트 스  경험  삶  만 도(r=-.292), 

삶  미  목 (r=-.237), 내  원(r=-.197), 연결

(r=-.164)과  상 계가 는 것  나타났다

[15]. 미경과 진  고 연  2차 도 료

 용하여 어비 어  비  1,360 에 해 취

업 사 결 에  신체  건강   향  

미 는 에 지난해 근 득여 는  향  미

는 것  나타났다[16]. 

째, 사 학  특 과 재취업 지  한 행

연  살펴보 ,  강  고 연  사 료  

용하여 ·  재취업 지에 한 에  본

 사 학  특 에  재취업 지에 어 남  

여 보다, 연  낮 수  재취업 지가 았 , 학

수 에 어 가 고 보다 았고, 독신 보다 

 후 사별했거나 한 사람  재취업 지가  것

 나타났다[17]. 또한 숙도 한 동  사

료   고  재취업 지  한 결과, 남

(r=.149), 고 (r=.094), 직업훈 경험(r=.128), 가 양

여 (r=..064), 우 (r=.126)가 재취업 지에 

 상 계가 는 것  나타났다[18].

귀  만 40 에  64 지  직  상

 한 재취업 지에 한 연 에  연 과 학 수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향  미 지 못하

나, 별  경우 여 (β=-.144)   향  미

는 것  나타났고, 사  계망(β=.291)과 개 역

량(β=.452)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향  미 는 것  나타났다[19].

보민  민 후보 (KReLS)  용하여 

 퇴직  재취업 결  퇴직나 (β=-.067)가 

 향  미 고, 가 주여 (β=.745)  가  

지 (β=.239)   향  미 는 것  나타났 , 

별과 수  통계  미하지 않았다[20].

러한 행연  결과  같  신  사  

특  재취업 지에 향  미 는 것  해할 수 

다. 에 다 과 같  연 가  하고  한다.

연 가 1: 신  사 학  특 ( 별, 연 , 

수 , 건강상태, 산)  재취업 지

에 향  미  것 다. 

1-1. 남  신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다.

1-2. 연  낮  신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다.

1-3. 수   신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다.

1-4. 건강상태가  신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다.

1-5. 산   신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다.

2.3.2 심리 본  행연  

심리 본과 한 행연 에 어, 심리

본  직 원  행태에 어 한 향  미 는가에 

한 탐색  루어지고 다. 

첫째, 업과 업에 사하는 300  상

 심리 본과 개 창 (r=.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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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43)  지 (r=.395)  계 에  심리

본과  통계  미한  계  갖는 

것  나타났다[21]. 또한 실과  28개 

업에 근 하는 700  사 에 한 사에  

심리 본  개 창 (r=.604)에   상

계가 는 것  나타났다[22]. 나아가  내 

업과 업에 근 하는 근  370  상

 한 심리 본과 신행동  계연 에  심

리 본과 신행동    상 계(r=.61)가 

는 것  나타났다[23].

째, 주엽과 진  심리 본  직 만 , 

직   에 미 는 향연 에  강원도  충청

지역에 재하는 업에 사하는 510  상  한 

에  심리 본  직 만 (β=.202, p<.01)과 

 (β=.821, p<.01)에  향  미 는 

에 직 (β=-.436, p<.01)  (β=-.723, 

p<.01)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24].

째, Chen과 Lim  싱가포 에 직업  하는 

1,000  상  한 사 에  심리 본

 고용가능 에   향  미 는 것  나

타났다(β=.66, p<.01). 또한 고용도움  하는 것  비

 직 동(β=.67, p<.01)과 동  직 동(β=.60, 

p<.01)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7].

러한 행연  결과  같  각 개 들  하고 

는 심리 본   신  삶  미  목  

고양하 , 개 과 직   과에  여하

고 ,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해할 수 다. 런 에 아래  같  연 가  

할 수  것 다.

연 가 2: 신  심리 본( 능감, 복원

, 낙 주 , 망)  재취업 지에  향  

미  것 다.

3. 연 계

3.1 사 과 사 상  특

본 연 는 신  하고 는 심리 본  재

취업 지에 우  용할 것 라는 것  실

 탐색하는 것 다. 에 본 연 는 시 지역  동

  나누어 신  퇴시  후한 남

 상  동 지역 130  지역 140  2018

 6월 20  7월 20 지 약 30  동안 사

 실시하 다. 수  지 264  가운  실한 

답지 10  하고  254   상  

하 다. 

본 연  사 상  특  살펴보 , 남  

154 (60.6%), 여  100 (39.4%)  남  여

보다  많  비  차지하 다. 연  경우, 50 -54

가 149 (58.7%)  가  많았고, 55 -59 는 78

(30.7%), 60 -64 는 23 (9.1%), 65 -69 는 4

(1.6%) 었다. 학  경우, 하가 131 (51.6%)

 가  많았고 고  107 (42.1%), 학원  16

(6.3%)  나타났다. 

양가  살펴보 , 2 는 136 (53.5%)  가

 많았고 는 24 (9.4%), 한 는 43 (16.9%), 

는 42 (16.5%),  상  9 (3.5%) 었다. 

건강상태  살펴보  보통  105 (41.3%)  가  많

았고 체  건강한 편  102 (40.2%),  건강하지 

못함  5 (2.0%), 체  건강하지 못함  34

(13.4%), 매우 건강함  8 (3.1%)  나타났다. 산상

태  살펴보 , 1억-3억 미만  82 (32.3%)  가  

많았고 1억 하가 55 (21.7%), 3억-5억 미만  67

(26.4%), 5억-7억 미만  24 (9.4%), 7억 상  26

(10.2%) 었다. 창·취업 과 퇴프 그램 참가여 에 

해 답 들   경험  없었다.

3.2 변수    

3.2.1 심리 본

본 연 에  신  심리 본  신  삶과 

하여  할 수 다는  태도가 내 어 

개 에 해 능동  신  보 는 산  해하 , 

러한 심리 본  능감, 망, 낙 주 , 복원

 통해  심리상태  지 하 는 심리  본 다. 

 연 에  심리 본  항  행연 에 

하여 계하 다[6, 7, 25].

첫째, 능감 란 신  업  하여 능  

할 수 다는 신감 , 다 과 같  항  

하 다. ①  략  시  견  개진할 

신  다(SE1). ② 과 미 에  내 업 역   

변할 신  다(SE2). ③  하  해  

사람들  만날 신  다(SE3). ④내 업 역  목

 하는  도움  신  다(SE4). ⑤동료들에게 

보  공할 신  다(SE5).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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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결책  찾아낼 신  다(SE6).

째, 복원 란 고통과 역경에 도 원래  상태  

돌아갈 수 다는  역량 , 다 과 같  

항  하 다. ①항상 내 직    본

다(RE1). ② 못  향  할지라도  리리라 

믿는다(RE2). ③업 에 한 한 나  앞날에 해 낙

다(RE3). ④  업 에 한 한 내가 원하는  리

는 다(RE4). ⑤ 지 않  상 에 도  생각

 업 에 한다(RE5). ⑥ 실한  겪   쪽

 리리라 한다(RE6). 

째, 낙 주 란 신  처한 실에 한 검에  

 망  하는 , 다 과 같  항  

하 다. ①업 과 에  스트 스 는 것  당연하

게 아들 다(OP1), ②어 움  겪어 보았  에  

극복할 수 다(OP2). ③ 에  겪는 어 움   헤

쳐 나가는 편 다(OP3). ④  극복하고  계 하

는 것  들지 않다(OP4). ⑤업  내 식  처리

해 나갈 수 다(OP5). ⑥업 수행 시 많  들  한꺼

에 처리할 수 다(OP6).

째, 망 란 신  목  공  끌어 갈 

수 다는  동 , 다 과 같  항  

하 다. ①지 지 스스  웠  업 목   달

하고 다(HO1). ②지  재 내 업 목  열

 진해 가고 다(HO2). ③업 목 에 다다  수 

는 안들  생각해낼 수 다(HO3). ④어  든지 

해결 안  다양하게 게 마 다(HO4). ⑤  시

에  내 업    해나가고 다(HO5).

3.2.2 재취업 지

본 연 에  재취업 지란 Van Hooft  De Jong

 연  탕  재나 미래에 재취업하겠다는 지

 하고  한다[26]. 런 재취업 지  하  

해 다 과 같  항  하 다. ①앞  재취업

 해 많  시간과  울  것 다(JSW1). ②재

취업  해  다할 것 다(JSW2). ③재취업 비  

하게  것 다(JSW3).

4. 결과

4.1 변수  타당도  신뢰도 

본 연 에  용한 각 변수에 한 신뢰도  타당도

 검 하  해 신뢰도 과  실시하 다.

첫째, 심리 본 24개 항에 한 탐색  

에  Table 1과 같  값 0.5 상   

능감, 복원 , 낙 주 , 망  4개 하  그룹

핑할 수 었다. 체  73.967%  Cronbach's α

에 한 신뢰  지수는 각각 0.932, 0.916, 0.903, 0.932 등

  양 한 수  었다. 

또한 항  타당  해 한 결과, 

KMO  Bartlett  검 결과, KMO는  0.5 

상, Bartlett  검 값도 p<0.001 하  나타나 

집   합  양 한 것  었다.

Variable Questions Efficacy Resilience Optimism Hope

Efficacy

SE1 .803 .251 .259 .226

SE2 .752 .254 .339 .277

SE3 .731 .180 .138 .297

SE4 .724 .310 .314 .320

SE5 .689 .321 .170 .297

SE6 .631 .283 .422 .255

Resilience

RE1 .227 .817 .263 .127

RE2 .238 .799 .183 .072

RE3 .206 .755 .201 .238

RE4 .216 .748 .229 .312

RE5 .297 .648 .322 .191

RE6 .248 .551 .459 .394

Optimism

OP1 .200 .104 .745 .166

OP2 .261 .319 .725 .207

OP3 .312 .382 .698 .263

OP4 .172 .327 .649 .317

OP5 .339 .269 .612 .335

OP6 .231 .380 .594 .289

Hope

HO1 .342 .270 .326 .682

HO2 .424 .288 .289 .676

HO3 .432 .256 .312 .669

HO4 .462 .176 .343 .664

HO5 .380 .238 .401 .639

Eigen Value 4.733 4.486 4.300 3.494

% of Variance 20.576 19.503 18.697 15.190

Cumulative % 20.576 40.080 58.777 73.967

Cronbach's α .932 .916 .903 .932

KMO/Bartlett testing .958/ 
=5248.557(p<.001)

Table 1.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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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본 연 에  용한 재취업 도 3개 항에 

한 탐색   결과 Table 2  같  1개  그룹핑

었다. 재취업 도  체  90.729% , 

Cronbach's α에 한 신뢰  지수는 0.949  양 한 

수  었다. KMO  Bartlett  검 결과, 

KMO는  0.5 상, Bartlett  검 값도 

p<0.001 하  나타나  타당도가 는 것  

단할 수 었다.

4.2 변수  상 계

본 연 에  신  심리 본과 재취업 지  

어 한 계가 는지  하  해 상 계  

한 결과, Table 3과 같  심리 본  하 변수  

능감(r=.241), 복원 (r=.189), 낙 주 (r=.235), 

망(r=.238) 가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상 계가 는 것  나타났다.  에  신

 스스  심리 본  한다  재취업 지에 

 경  하는  도움   것  해할 수 다.

4.3 재취업 지  향변

첫째, 신  사 학  특  재취업 지에 어

한 향 계가 는지  검 하  해 귀 하

다. Table 4  같  수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향  미 는 것  나타났다(β

=.150, p<.05). 건강상태는 재취업 지에  향  

미 는 것  나타났고, 별, 연   산상태는 

 향  미 는 것  나타났 나 통계  미

하지는 않았다.  같  통계  검 에 하여, 본 연

가 한 연 가  1-3만 채택할 수 었다.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B SE β

(constant) 3.066 .702 4.367

sex

(male=1)
-.049 .125 -.025 -.387

age -.010 .012 -.054 -.827

education

level
.238 .105 .150 2.261*

health .114 .074 .097 1.544

asset -.048 .051 -.062 -.939

Model F=2.248*, R2=.043

* p<.05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sample’s social 

demography to Job-seeker’s Will

째, 신  심리 본  재취업 지에 어 한 

향 계가 는지  검 하  해 귀 한 결과 

Table 5  같  능감, 복원 , 낙 주 , 망  4

가지 심리 본 하 변수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계수   향  크 는 능감(β

=.241), 망(β=.238), 낙 주 (β=.235), 본원 (β=.189) 

순  나타났다.  결과  본 연 가 한 연 가 2

 채택할 수 었다. 에  신  재취업 지과 

하여 심리 본  한 향변수  할 

수 었다.

Variable B β t R2 F

SE→JSW .343 .241 3.939** .058 15.516**

RE→JSW .263 .189 3.061** .036 9.373**

OP→JSW .349 .235 3.831** .055 14.680**

HO→JSW .322 .238 3.893** .057 15.155**

**. p<.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to Job-seeker’s Will

Variable Questions Factor values

Job-seekers'
will

JSW1 .966

JSW2 .964

JSW .927

Eigen Value 2.722

% of Variance 90.729

Cumulative % 90.729

Cronbach's α .949

KMO / Bartlett testing .749/ 
=805.545(p<.001)

Table 2.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Job-seeker's Will

Variables SE Re Op Ho JSW

Efficacy

(SE)
1

Resilience

(Re)
.687** 1

Optimism

(Op)
.728** .742** 1

Hope

(Ho)
.828** .687** .784** 1

Job-seeker’s

Will(JSW)
.241** .189** .235** .238** 1

**. p<.01

Table 3. Pearson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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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신  들  업 나 사업 에  나 퇴

 시 함  사 ·경   겪고 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양  2  리에 한 고민과 

새 운 삶  시  한 재취업  색하고 는 실

다[27].  하여 도 신 에 합직 에 

한 고용  지원하는 등  책  집행하고 다. 

신  재취업   막막하고 한 생  에  한

동안 느껴보지 못했  삶  과 생  찾게  것 다.

 하여 본 연 는 신  심리 본  재

취업 지에 어 한 향 계가 는가  실  탐

색하고, 책  함  도 하고  했다. 본 연 는 

시에 거주하고 는 신  퇴 시  후한 남

 270  상  사  실시하 다. 결과에 

하여, 다 과 같  책  시사  도 할 수 었다.

첫째, 신  수  재취업 지에 통계  

미한  계가 는 것  나타났다.  결과

는 강  연 결과  하 나[17], 보민  연

는 다  연 결과 도 하다[20]. 런 에  신

 재취업 지에 우  경  신 에게 합

한 직 개 과 어 훈 프 그램  체계  

운 할 필 가  것 다.  하여 미  동

료연 도 신  거주하는 청 내 사 복지과, 

복지내 고 취업알 , 사  직업 개 , 취업

람  등  하여 직  보  득하고 직 신청

할 수 는 비스  공할 필 가 다고 지 한다[14]. 

또한 진도 재취업과 하여 격  취득과 취업

과 한  극  역할  주 하 도 한다[3].

째, 신  심리 본  재취업 지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는 신  재취업

지  고양하는  어 능감, 복원 , 낙 주 , 

망  한 향 라는 것  해할 수 었다. 

 연 결과는 연  동 한 결과 도 하다[7, 

11, 12]. 신  재취업  고양하  해 는  

신에 한 신감과  , 직  보  득

하  한 극  , 사  트워크  하

는 가 매우 하다는 알 수 었다.

하지만, 본 연 는 본  한 과 에 포함 지 

않  다양한 질 항과 재취업 지  한 다  변

 포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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